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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의 소진에 관한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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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out research has mostly been performed in human service fields. However, it has recently been expanded 
to cover diverse settings and even non-occupational samples, such as students. In this study, we defined 
the construct of academic burnout, which is the burnout experienced by students. Next, we described 
the concept of academic burnout by introducing measurements for assessing academic burnout. On the 
basis of the demand-control model (DCM) and effort-reward imbalance model (ERIM), which are the most 
predominant theoretical burnout models, we described the causal factors and the pathway to experiencing 
academic burnout symptoms. The ERIM was a more influential model than the DCM when explaining the 
academic burnout of Korean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longitudinal studies on academic 
burnout, we recognized emotional exhaustion and academic inefficacy as the initial symptoms of academic 
burnout. Finally, we discussed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with specific component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os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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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학생들이 호소하는 
각종 스트레스 중 학업에 관한 스트레스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고되
고 있다(Lee, 2012). Statistics Korea (2008)에 따르면 한국 고등학
생들이 고민하는 주된 문제는 전체 응답의 62.3%를 차지하는 학업 
문제였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설문결과들을 종단적으로 비교해 보
았을 때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초등학교 재학생마저도 40% 이상이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02, 
2007). 이는 한국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가 해가 지날
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인의 
경우 학업보다는 대인관계 때문에(Hong et al., 1994), 미국인의 
경우는 학업보다는 애정, 금전과 관련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Unger et al., 2001)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생활스트레스는 적절
한 긴장감을 유발함으로써 개인의 적응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Selye, 1956).
지속된 학업스트레스는 부적응적 행동, 신체화 증상, 불안, 우울, 
그리고 학업소진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불안, 우울, 
학업소진 등 정신건강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심각하면 자살까
지 이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Moon, 2006). 2009
년도에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 ․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점수는 71.6점으로 비교
대상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개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을 학업스트레스에서 찾고 있다(Mo 
& Kim, 2009).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3)의 연구에서도 대상국가들 중 한국의 아동 ․ 청소년들의 학업 
관련 성취능력은 상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각한 학업 
관련 유능감 수준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키고 
학업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가져오게 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내적, 외적인 문제 행동, 심리적 부적응, 삶의 질 저하 등을 야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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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Kasen et al., 1990). 대부분의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 자체가 
심리적 부적응을 직접적으로 양산한다기보다는 학업으로 인한 소진
(이후부터는 학업소진이라고 명명함)이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부
적응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chaufeli et al, 2002). 즉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을 양산해내고 
이러한 학업소진이 증가하면 우울 또는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
이 생겨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면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
응을 매개하는 학업소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Lee, 2012).
소진(burnout)이란 과도한 업무 요구에 의해 에너지나 힘 또는 
자원을 만드는 데 실패하여 지치고 고갈된 상태를 말한다
(Freudenberger, 1974). 초기에 이루어진 소진에 대한 연구에서 밝
혀진 바로는 주로 정서노동을 하는 서비스계통의 전문직인 사회복지
사, 간호사 등과 같은 직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졌으
나 점차 모든 종류의 직무와 관련한 것으로 확장되었다(Chambel 
& Curral, 2005).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업을 주요 직무로 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소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Lee, 2012). 학
업소진은 만성적인 학업스트레스나 과도한 학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 즉 학생의 탈진, 학업 과제에 대한 냉소적 태도, 그리고 
무능감을 말한다(Shin et al., 2011). 소진의 결과로서 높은 결석률, 
학업에 대한 낮은 동기, 학업중단 등이 야기됨에도 불구하고(Meier 
& Schmeck, 1985; Ramist, 1981), 학업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
은 한국사회에서 학생들의 학업소진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학업소진이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고찰하여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일은 학업소진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학업상태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학업소진에 대한 그간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학업소진의 개념을 
소개한 후 학업소진현상을 어떻게 측정해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
음으로 학업소진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인 요구-통제모형과 
노력-보상 불균형모형을 소개한 후, 그 모형을 중심으로 학업소진현
상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학업소진의 
진행단계를 보여줌으로 한국의 학생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학업소
진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경로를 보여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업
소진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에 대해서 논의하
고자 한다.
학업소진의 개념과 측정도구
소진이라는 개념은 에너지, 힘 또는 자원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갖게 됨으로써 기력이 소모되고 지치며 고갈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Freudenberger, 1974). Maslach와 Jackson (1981)이 최초로 소진
현상을 측정하는 척도인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개발
하여 소진을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소진의 개념이 
보다 대중화될 수 있었다(Jacobs & Dodd, 2003). Maslach와 
Jackson (1981)는 소진의 증후를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저하로 나누어서 정의를 내렸다. 정서적 고갈은 업무에 대한 과도한 
심리 ․ 정서적 요구로 인해 에너지의 손실과 함께 좌절과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상태를 말하며, 비인간화는 관계로부터 분리되고 정서
적으로 무감각해지며 자신이 대하는 동료나 사람들에 대해 둔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성취감의 
저하란 개인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으로서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고 무능감이 증가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Yang, 2004).
초기의 소진에 대한 연구는 주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업무의 
주를 이루는 대인서비스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예: 사회복지사)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MBI-일반형(Schaufeli et al., 1996)이 개발된 
이후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는 여타의 업무들을 포괄하여 보다 광범
위한 영역에 까지 확장되었다(Schaufeli et al., 2002). 그 결과 사업가
(Gryskiewicz & Buttner, 1992), 군인(Leiter et al., 1994), 경찰
(Loo, 2004) 등의 다양한 직업군과, 운동이나 가족생활 등의 비직업
적인 영역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1980년의 스트레스 연구
들(Meier & Schmeck, 1985; Ramist, 1981)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업소진증상이 대인서비스 종사자들의 소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
다고 하였다. Pines et al. (1981) 역시 학생들의 학업소진이 교사, 
상담자 그리고 교육자의 직무소진과 비교했을 때 상위 수준에 위치
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
으로 몇몇 연구자(Schaufeli et al., 2002; Yang, 2004)를 중심으로 
학업을 자신의 주 업(業)으로 삼고 있는 학생들 역시 직장인과 동일
한 소진현상을 보인다고 보고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최근 한국과 
중국과 같이 동양권에서 수행된 학생들 대상 소진연구들(Gan et 
al., 2007; Park et al., 2010)에서는 학업소진이 아주 심각한 상태라
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학생들이 강도 높은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이처럼 학업소진이 학
생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학업소진
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학업소진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대부분 
학업소진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Schaufeli et al. (2002)은 학생의 학업소진에 대한 정의를 학업과
정에 있는 학생들이 만성적인 학업스트레스와 과도한 학업량, 그리
고 여타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학업에 대한 심리적 피로와 정서적 
고갈 및 냉소를 보일 뿐 아니라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나 개인적 
성취감이 결여되는 상태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와 함께, Schaufeli 
et al. (2002)은 기존 MBI-General Survey를 학생용 버전(MBI- 
Student Survey, MBI-SS)으로 개발하여 독일, 스페인, 중국 등 다양
한 문화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척도에 대한 교차타당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외에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의 국
가들에서도 탈진, 냉담 그리고 무능감의 MBI-SS척도 3요인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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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mand-control model (Karasek, 1979).
지지되었다. 아시아대륙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인 중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 연구결과에서도 3요인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Hu & Scahufeli, 2009; Zhang et al., 2005). 한국
에서도 학업소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aufeli et al.(2002)이 
개발한 MBI-SS척도를 Shin et al. (2011)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한국형 학업소진척도의 잠재구인을 확인하며 구인타당
도를 확보하였고, Schaufeli et al. (2002)이 사용했던 소진 관련 
변인들(예: 학업요구) 등을 사용하여 공인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 연구는 947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과 학
년 간 척도의 측정동일성을 점검하여 성별과 학년에 관계없이 모든 
한국 중고등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구체적으로
는 Schaufeli et al. (2002)의 연구와 동일하게 한국형 학업소진척도
를 구성하는 탈진(exhaustion), 냉담(cynicism), 그리고 무능감
(inefficacy)의 3요인구조가 한국 학생의 소진을 적합하게 설명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Lee (2012)는 기존의 MBI-SS 학업소진척도의 문항 및 구성
의 개념이 언어나 문화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기존의 
MBI-SS와 같은 외국의 학업소진척도를 한국의 언어로 타당화하여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소진이 나타날 때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묻고 이를 토대로 문항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기존 학업
소진척도(MBI-SS)가 탈진, 냉담 그리고 무능감으로 구성되었던 것
과는 달리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에는 3요인 외의 학업소진의 또 
다른 현상으로서 반감이 추가되었다. 학업소진의 주요 증상으로 반
감이 나타난 것은 서양의 학생에 비해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강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Lee & Larson, 
2000)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개발된 학업소진 측정척도는 과소 또는 과대 측정의 우려
가 있는 자기보고식 설문에 의존하고 있기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고자 최근의 학업소진 관련 연구자들(Grossi et al., 2005)은 자기보
고식 학업소진척도들과 함께 생리적 지표로서 코티졸과 같은 생리지
표 등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티졸은 
스트레스증상으로 인하여 변화된 생리학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스트레스척도와 코티졸의 상관계수가 유의하여 코티졸 수치
가 스트레스 수준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코티졸과 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본 다수의 선행연구(Grossi et al., 
2005; Pruessner et al., 1999)에서 소진된 피검자는 기상 후 코티졸 
수준이 현저히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다양화된 측정방식은 
학업소진을 보다 다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학업소진증상에 대한 타당한 개입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준거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학업소진모형
Freudenberger (1974)가 처음 소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래로 
소진은 주로 요구-통제모형(demand-control model)과 노력-보상 
불균형모형(effort-reward imbalance model)의 두 가지 이론적 모
형으로 설명되어 왔다. 요구-통제모형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요구수준이 과다한 반면, 개인이 직무를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될 때 소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Karasek, 1979; Park & Han, 
2006; Park & Yoo, 2007; Van der Doef & Maes, 1999). 즉 
요구-통제모형에 따르면, 많은 양의 직무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통제력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소진이 야기되는 반면, 
적절한 통제력은 소진을 완충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게 된다(Park et al., 2006). 요구-통제모형과 함께 최근 주목받
는 모형은 노력-보상 불균형모형으로서, 많은 노력을 투입한 것에 
비해 보상이 적을 때 소진과 같은 심리적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회보상이론에 근거하여 기울였던 노력에 비해 자기존중이나 인정 
또는 좋은 성적 등을 받지 못했다고 지각할 때 소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Jo, 2005; Li, 2005; Siegrist, 1998; Siegrist,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소진을 설명하는 두 가지 주요 모델인 요구-통
제모형과 노력-보상 불균형모형이 학업소진현상을 어떻게 설명하
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학업소진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설명
을 하고자 한다.
1. 요구-통제모형
Karasek의 요구-통제모형은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형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직무통제력(job 
decision latitude, control)과 직무요구(job demand)라는 핵심개념
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무통제력은 노동자가 일에 대한 결정권
(decision authority)을 갖고, 직무에 대한 기술개발과 창의력을 요
구, 촉진하는지를 측정하는 기술재량권(skill discretion)으로 이루어
져 있다(Karasek & Theorell, 1990). 또한 직무요구는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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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ort-reward imbalance model (Siegrist, 2002).
직무의 요구를 측정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된 요구와 함께, 시간에 
따라 달성해야 하는 업무의 양을 의미한다(Kang et al., 2005). Figure 
1에서 보듯이 직무요구-통제모형에 따라 4가지 범주로 직무그룹이 
분류된다. 먼저 ‘적극적 직무(active job)’로 이는 직무요구가 높고 
통제 수준 또한 높은 수준인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 직무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직무요구와 낮은 통제감(high strain)을 지닌 사람들
보다 상황에 더 잘 대처할 뿐 아니라 직무요구와 통제감이 둘 다 
높기 때문에 문제 중심적 대처를 하므로 네 그룹 중 긴장과 스트레스
를 가장 덜 받는다. 즉 이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직무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조절하면서 주체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웰빙
(well-being) 및 개인 성장이 촉진된다(Karasek & Theorell, 1990). 
그 다음으로 ‘직무요구 수준은 높은 데 비해 통제감이 낮은 그룹(high 
strain)’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긴장과 스트레스, 그리고 소진이 
야기된다. 즉 이 그룹의 사람들은 직무에 대한 요구를 개인이 효과적
으로 대처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의 스트레스나 
소진 등을 조절하기 어렵게 된다. 낮은 수준의 요구와 낮은 수준의 
통제감을 의미하는 ‘수동적 직무(passive job)'는 요구가 높지 않기 
때문에 통제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높고 통제감이 낮은 
집단(high strain)에 비해 스트레스나 소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마지막 그룹인 요구가 낮고 통제감이 높은 집단(low 
strain) 역시 요구가 낮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소진이 크지 않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직무요구가 낮은 경우엔 통제감의 유무와 상관없
이 소진이 일어나지 않으나, 직무요구가 높은 경우엔 통제감의 유무
에 따라 소진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가정이다. 즉, 직무요구가 높으면
서 통제감이 낮을 때는 높은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직무로 구분되어
지며, 이러한 경우 소진이 유발되고 직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Karasek, 1979; Lee, 2008; Park & Han, 2006; 
Park & Yoo, 2007; Paterniti et al., 2002; Schmitz et al., 2000).
Karasek의 요구-통제모형의 이론적 개념을 학업소진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학생이 과다한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직무요구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직무통제는 학업분량이나 공부시간을 조절하
는 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통제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Lee 
et al. (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요구가 
높고 통제감이 높은 조건보다 학업요구가 높고 통제감이 낮은 조건
에서 학업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요구가 높고 통제감이 낮았을 때 학업소진의 위험률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직무요구가 높고 통제감이 낮은 상황(high 
job strain)이 소진과 같은 부적응적인 증상을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구-통제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조절효과(상호작용) 가설은 학업소진연구에서는 지지되지 않
았다. 상호작용가설에 따르면 학업요구가 높고 통제감이 높은 조건
에 있는 학생들이 힘든 학업직무에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력
이 높은 결과를 보여야 한다(De Jonge et al., 2000).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요구가 높고 통제감이 높은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2). 이는 우리
나라 학생들이 높은 통제감을 갖고 있을 때조차도 학업소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요구-통제모형을 
바탕으로 경로분석을 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Kim et 
al. (2010)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학업요구가 증가할수록(학업
과다) 학업소진 수준도 증가하였으나 동시에 직무에 대한 양(학업량)
이나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통제력의 증가는 역으로 소진을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Kim et al. 
(2010)은 학업요구와 학업소진 간의 관계를 통제능력이 억제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통제감이 높음에도 불구하
고 학업의 요구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개인의 성장보다는 소진을 
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2. 노력-보상 불균형모형
Siegrist et al. (1990)은 요구-통제모형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응방식에 따른 차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직무통제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노력과 보상, 그리고 과도위임에 근거한 노력-보상 
불균형모형을 제시하였다. 노력-보상 불균형모형은 1990년대 초부
터 개발되기 시작해서 최근에 와서야 표준화된 도구가 완성되었다
(Kang et al., 2005). 노력-보상 불균형모형은 상호성(reciprocity)라
는 개념에서 비롯된다. 즉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역할을 통해 다른 존재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물질적, 정신적 교환관계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은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존감
(self-esteem)과 자신감(self-efficacy)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작용을 해서 자신의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 반면 
사회관계의 상호성이 깨져 자신의 역할 수행에 따른 결과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나쁜 감정이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기대했던 결과와 실제 결과의 차이로 인해 정서의 변화를 경험하
게 되는 생물학적 기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진화되어 왔던 인류의 
뇌 깊은 부분에 각인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Ostry et al., 
2003). 소진에 있어 이러한 상호성은 노력과 보상으로 설명이 가능
하다. Figure 2와 같이 직무에 있어서의 세 가지의 주된 보상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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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evelopmental process of academic burnout (Edelwich & Brodsky,
1980).
돈, 존중, 그리고 지위통제력이 투입된 노력에 비해 충분하게 주어지
지 않을 때, 즉 상호성이 결여되었을 때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소진과 
같은 부적응적 증상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노력한 만큼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있으면 보람과 즐거운 감정을 갖게 되지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Bellingrath et al., 2008).
이처럼 요구-통제모형과 노력-보상 불균형모형이 각기 다른 입
장에서 소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요구-통제모형
과 노력-보상 불균형모형을 비교 또는 통합함으로써 해당 직무에 
더 적합한 모델을 찾거나 소진을 더 잘 설명하고자 하였다(Dragano 
et al., 2008). 학생의 소진에 대한 연구에서는 Jacobs와 Dodd (2003)
가 학업량이 과다하다고 지각하는 것이 높은 소진을 야기하는 반면, 
긍정적인 기질, 특별활동에의 참여, 사회적 지지 특히 친구의 지지는 
소진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소진에 있어 요구-통제모형을 
지지하였다. 최근 한국학생들의 학업소진에 있어 요구-통제모형과 
노력-보상 불균형모형을 비교한 Lee et al. (2012)의 연구에 의하면, 
노력보상비율이 높은 조건과 요구통제비율이 높은 조건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학생의 학업소진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노력-보상 불균
형이 일어날 때임을 증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ee et al. 
(2012)는 다변량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노력-보상 불균형모형
이 요구-통제모형에 비해 10배 이상 학업소진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Lee et al. (2012)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소진에 대해 예방 및 개입을 위한 가이드라
인을 제공하였다. 이들은 최근 자기주도적 학습이 최고의 교육방법
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학업소진의 예방 및 감소
를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통제감
의 향상보다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학업
소진을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학업소진 진행과정
소진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이기에 학업소진이 더 이상 손
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지기 전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학업소
진의 진행과정을 파악해야 한다(Lee, 2012). Edelwich와 Brodsky 
(1980)는 소진의 진행과정을 Figure 3과 같이 4단계로 설명하였다. 
이들은 한 개인이 처음에는 자신의 직무(학생의 경우 학업)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임하지만(열성단계),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직무
에 흥미가 없어지게 되면서(침체단계), 직무에 있어 좌절을 경험하
게 되고(좌절단계) 결국에는 자신의 직무에 냉소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무관심 단계)고 설명하였다.
Edelwich와 Brodsky (1980)가 소진의 단계이론을 제시한 이후 
소진의 진행과정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자 한 모델들이 연구되었다. 
이들 모델들은 크게 세 가지의 가설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가설은 Golembiewski et al. (1986)가 제시한 것으로서 소진의 과정
이 비인격화-자아성취감 저하-정서적 고갈 순으로 진행된다고 보
았다. 두 번째 가설은 Leiter & Maslach (1988)가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소진의 진행과정이 환경적 요인-정서적 고갈-비인격화
-자기성취감 저하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말한 모델이다. 세 번째 
가설은 Lee & Ashforth (1993)가 제시한 모델로서 정서적 고갈이 
개인의 성취감 저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 세 
모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MBI를 사용하여 소진의 진행과정
을 설명한 Leiter & Maslach (1988)의 모델이다. 이들은 MBI척도의 
3가지 하위요인인 정서적 고갈-비인격화-성취감저하의 순서대로 
소진이 진행된다고 하였다. 즉 직무 요구가 증가하면, 개인들은 정서
적으로 지치게 되고(emotional exhaustion), 그 결과 개인들은 자신
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냉소
적으로 대하며,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수시
킨다(depersonalization). 이러한 비인간화는 자신의 일과 관련된 
개인의 죄책감과 좌절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간주되며(Cherniss, 
1980),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인간화가 자기 자신의 효능감이나 일에
서의 성취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lack of personal 
accomplishment).
Leiter & Maslach (1988)의 모델은 장기 종단연구가 아니었고 
소진의 과정을 벗어나거나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소진현상을 설명하
지 못하였기에 이후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Golembiewski et al, 1986; Lee & Ashforth, 1993). 종단연구들
(Bakker et al., 2000; Savicki & Cooley, 1994; Toppinen-Tanner 
et al., 2002)의 결과에서는 오히려 정서적 고갈이 낮은 비인간화를 
불러일으키며, 높은 개인적 성취감이 낮은 정서적 고갈과 관련되어 
있고, 높은 개인적 성취감이 낮은 비인간화와 연관되며, 높은 개인적 
성취감이 높은 정서적 고갈과 연관되는 등 기존에 소개되었던 소진
의 과정 모델과는 상반된 결과들이 나타났다(Lee & Ashforth, 1993; 
Leiter, 1990; Leiter & Durup, 1996).
한국에서 진행된 소진과정에 대한 연구는 Noh et al. (2013)가 
중 ․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종단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
은 학업소진의 3요인인 정서적 고갈, 냉담, 자기효능감에서 정서적 
고갈 후에 냉담이 일어나는지 혹은 냉담 후에 정서적 고갈이 일어나
고 그 후에 자기효능감의 저하가 일어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 간 인과관계를 종단연구방법론인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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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이전 시점에서의 정서적 고갈이 이후 
시점의 냉담으로 가는 교차지연계수(time 1 to time 2: b=0.11, 
p<0.01; time 2 to time 3: b=0.10,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고 하였으며, 이전 시점에서의 학업 무능감이 이후 시점에서의 
냉담으로 가는 교차지연계수(time 1 to time 2: b=0.17, p<0.001; 
time 2 to time 3: b=0.17, p<0.001)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고하였다. 즉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정서적 고갈에서 냉담
으로 가는 인과적 관계가 있었고 학업 무능감이 냉담으로 가는 인과
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교장면에서는 정서적인 
탈진과 학업 또는 자신의 일에 대한 효능감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소진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학교현장의 상담자나 
전문가들은 소진의 초기 증상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속히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학업소진 
진행과정에 따라 차별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학업소진 개입프로그램
기존의 학업소진 개입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크게 스트레스 대처
훈련 프로그램(Yoon, 2007), REBT (Ki, 2011), 예술치료(Lee, 
2010), 마음챙김 명상(Yoon, 2010) 등의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의 회기 수를 살펴보면 8-42회기로 그 폭이 넓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인지행동훈련, 학습기술 향상훈
련, 이완훈련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인지적 재구조화란 고통의 
주원인인 비합리적이고 역기능적인 인지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동적 사고를 파악하고 인지왜곡을 탐색하여 더 합리적이고 
적응적인 구조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학습기술은 학습자가 자신
의 학습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의미하는데,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학습기술훈련은 학
생의 학업성취에 효과적이라 기존의 학업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에
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부교감 신경계의 활동반응을 
유도하는 이완기법에는 명상, 자율훈련, 호흡훈련, 근육이완, 요가 
등이 있는데, 이 기법들은 교감신경의 스트레스반응으로 인해 일어
나는 소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생리적 변화들을 유도함으로써 소진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존의 학업소진 개입프로그램들을 보면 프로그램 대상자의 발
달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
라 학업소진이 진행되는 과정 즉,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진이 유발되
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은 개개인의 학업소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프로그램을 학급단위로 실시하기도 하고(Lee, 2001), 실제로 학업소
진의 문제가 어떤 연유에서 생겼는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기도 하였
다. 뿐만 아니라 대개의 개입프로그램은 특정 이론을 중심으로 프로
그램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학업소진의 이론적 모형에서 밝히고 
있는 다양한 원인과 증상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의 표본을 
수집하여 과학적 표준화 절차를 통해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업소진 개입프로그램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risk factor)과 학업소진증상을 완충시키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요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기존연구들에서는 공격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Orpinas와 Frankowski (2001)은 공격성에 대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해치거나 상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을 가진 
모든 형태의 행동이라 정의하며, 신체적 ․언어적 공격뿐 아니라 이러
한 행동을 유발하는 분노와 같은 정서 상태 역시 공격성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학생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변 환경의 여건
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데 실패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공격성이 발현될 수 있다. 공격성은 스트레스로부터 파생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자신 및 타인을 해치려는 생각 등의 부정적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요소이기에 이에 대한 대처방법 또한 
개입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요구-통제모형에 따르면, 학업요구가 높은 상황일지라도 모든 
학생이 그로 인해 부정적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
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보호하는 요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 
Garmezy (1985)는 위기환경 속에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게 하는 요인을 보호
요인이라 정의하고, 보호요인의 특성으로 아동의 성격특성, 가족특
성, 주변환경(가족 外) 내 지지체계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 중 성격특성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으로 자아통제감과 감정조절능력을 들 수 있다(Yoon, 
2010). 학생들은 학업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소진이 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기통제와 감정
조절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자아 존중감을 높여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충격
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보호요인들을 고려하여 개입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학업소진의 개념과 측정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학
업소진모형과 학업소진의 과정 및 경로모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몇몇 중요한 이론적, 실무적 함의점을 제공하고자 하였
다. 먼저, 본 연구는 직무소진이 어떻게 학생들의 학업소진으로까지 
확장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학업소진의 대표적인 측정도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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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SS를 소개하였다. 기존에 Schaufeli et al. (2002)이 개발한 
학업소진척도(MBI-SS)를 한국에서 Shin et al. (2011)이 한국학생
들에게 맞게 타당화한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이 자기보고식 
척도의 경우 과대 또는 과소 추정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업소진에 
대한 다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향후 
자기보고식 척도와 코티졸 측정과 같은 생리적 지표와의 관계를 
밝혀서 MBI-SS와 같은 간편 학업소진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에는 시상하부-뇌하
수체-부신(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축이 자극을 받
아 부신피질에서 코티졸 호르몬을 분비시켜 면역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Ahn 
et al., 2007). 기존의 학업소진척도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생리적 
지표의 측정과 다면적 평가가 유효한지 파악함으로써 학업소진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표준화된 평가체제는 학업소진을 정확하게 측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학업소진증상에 대한 타당한 개입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준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업소진을 설명하는 심리학적 메커니
즘에 대한 이론으로 요구-통제모형과 노력-보상 불균형모형을 소
개하였다. 요구-통제 모형의 경우 직무에 대한 요구가 많을수록 
그리고 개인이 통제를 하지 못할수록 학업소진이 발생한다고 하였으
며, 노력-보상 불균형모형의 경우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적을수록 소진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에 일반 직장인
(De Lange et al., 2003), 경찰공무원(Lee, 2008), 교사(Peeters & 
Rutte, 2005), 간호사나 건강관리전문가(Park & Han, 2006) 등 
직장인들의 소진을 설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던 요구-통제모형과 노
력-보상 불균형모형이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
소진(Lee et al., 2012)도 역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우리나라와 같이 성취중심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학업소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의 
핵심인 통제감보다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학업소진을 예방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요구-통제모형과 노력-보상 불균형 외에도, 
다른 많은 연구자들(Shiroma et al., 2008)이 요구-통제모형을 확장
시킨 요구-통제-지지모형(demand-control-support model)이나 
자원보존모형(conservation of resources model; Hobfoll, 1988, 
1989)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였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요구, 통제
감, 노력, 보상 외에 사회적지지, 외향성 등이 소진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astburg et al., 1994; Huebner & Mills, 1994; 
Jacobs & Dodd 2003; Mills & Huebner, 1998). 따라서 추후 학업
소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요구-통제모형과 노력-보상 
불균형모형에서 기초로 한 변인들 외에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요인들 즉,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기대, 사회적 지지, 성격 등 개인적인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학업소진
모형을 만들고 이를 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자들이 소진의 과정에 대해 가설을 제기하였지만 횡단적 
설계로 연구가 이루어졌거나 방법론적인 한계로 인해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였다. 횡단적 연구는 소진과정모델에 대
한 인과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한 시점에서의 소진양상을 
밝히는 데 그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진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몇몇 연구자
(Noh et al., 2013)들에 의해 연속적 개념인 소진에 대해 개인 내적인 
변화량을 측정하여 학업소진의 3요인인 탈진, 냉소, 무능감의 변인 
간 종단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 정서적 탈진과 무능감의 결과가 직무와 학생에 대한 냉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진의 초기 증상이 정서적 탈진과 
무능감이고, 소진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결국 직무에 대해서 냉소적
인 태도를 지니게 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학업소진과
정연구는 학생에게는 스스로의 소진상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준거가 될 뿐만 아니라, 소진단계가 더 이상 심각하게 발전하지 
않도록 해당 단계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개입프
로그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종단연구는 학생들의 
학업소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임으로써 그동안 국내외에서 
미흡하였던 학업소진과 관련된 종단연구를 촉진시키고 차후의 관련 
연구들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년간에 걸친 
종단연구를 통해 학생소진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학업소진연
구에 있어 타당한 연구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연구
들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배경연구로 삼을 만한 타당한 종단연구
가 없었던 것을 미루어볼 때, 소진과정모델의 인과관계를 밝힘으로
써 학업소진의 발달과정과 그 양상을 구체화시킨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연구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학업소진 관련 연구결과들은 궁극적으로 학업스트레
스의 개입 및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종래의 학업상담 및 지도프로그램은 주로 공부방법, 집중
력, 성취도 등에 초점을 두었었다(Kiim & Lee, 2003; Korea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Institute & Psychological Consulting, 
2007).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학업소진 관련 연구들에서, 적절한 
보상체계는 학업소진을 감소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으며, 통제감 
역시 학업요구와 학업소진 간의 매개변인으로 기능함으로써 과다한 
학업요구와 학업소진의 관계를 다소 약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면서 학업 
관련 통제감을 증진시키는 활동들이 학업소진 관련된 개입프로그램
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학업관련 통제감이 자신의 학업에 대한 
결정권(자율권)이라는 측면에서 학습동기나 학업성취도 또한 증가
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적절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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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나 통제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 등이 포함된 학업상담 
개입프로그램 이 추후 연구를 통해 개발된다면 학업소진을 예방 
및 개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업소진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
진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업소진의 
발전단계에 알맞은 개입을 할 수 있는 전문요원들을 양성하기 위해
서는 그들로 하여금 학업소진에 대해 합당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업소진의 개념, 측정도구, 
소진모형, 소진의 과정과 경로 등을 논의함으로써 학업소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지침들
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향후 이러한 지식들이 점점 쌓여져서 보다 
전문적으로 소진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되어 소진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의 효과를 향상시킬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
논문이 이들 소진 관련 실무자와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을 
높여줌으로써 차후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입프로그램을 효과
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 나갈 인력을 양성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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